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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증자님께.

이어지는 장마에 오늘은 잠시 햇빛이 보입니다. 그동안 건강은 어떠신지요? 잠시라도

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답이라 생각되어 제 딸은

최선을 다해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예쁘게 교복도 입고 그렇게 학생으로서정말행복

하게 지냈습니다. 그러나 욕심이 과했을까요? 면역력이 부족해서 수두가 왔고 병원 치료

중 재발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알고 밤을 지새우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. 차마 딸아이에게

재발이라는 말을 못하고 용기를 내어 항암치료에 대해 설명하니 예쁘고 귀여운 딸아이

눈에서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을 보았습니다. 엄마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...울며 얘기하는

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, 찢어지는 어미의 심정을 어찌 글로 표현하겠습니까? 하지만

하나님의 은혜로 항암치료를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 수치도 회복되고 하늘아래 선생님

이 주신 사랑의 기적을 체험합니다. 

한번 주셨던 조혈모세포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데 두 번째 조혈모세포를 주신다는

소식을 듣고 병원 침대를 잡고 엉엉 울었답니다. 어쩌면 내 딸아이만 치료한다고 뻔뻔

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생명을 또 살려주시니 무어라 감사의

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. 딸아이 보다는 지금쯤 선생님께서는 어떤 심정이실

까? 어떤 분이실까? 정말 물어보지 못한 서러움이 밀려와 감사의 눈물로 이 글을 드

립니다. 항상 기도하는 것은 예전보다 더 건강하시고 많은 복을 받으시고 행복하시길

또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 드립니다. 사랑으로 떼어주신 조혈모세포를 예쁘게 물

주고 사랑으로 키워서 좋은 열매로 만들어 기증해주신 선생님께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

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딸로 키우겠습니다. 장마가 끝나면 무더위가 올

텐데 건강 주의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만사형통 하시 길 기도드립니다. 너무나도

부족한 어미가 두서없이 몇 자 적었어요. 이해바랍니다.

기증자님 감사합니다.

안녕하세요!

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이지만

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이

기쁘고 감사하며 가슴이 벅찹니다. 

저는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

가정의 평화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. 

그러던 저에게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닥쳤습니다. 앞이 캄캄하고 믿을 수

없었습니다. 아픈 자식을 바라만 보며 산다는 것이 싫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습

니다. 점점 눈물도 메마르고 간절한 기도만이 하루하루 버틸 힘이었습니다. 

그러던 중 저는 기적의 선물을 받았습니다. 그것은 바로 당신의‘사랑’이었습니다.

저는 당신의 넓고도 깊은 사랑을 뼛속 깊이 실감합니다. 저는 제 아이를 낳았지만

당신은 아이에게 제 2의 생명과 희망을 주셨습니다. 아직 어린 아들이 새로운 꿈을

이룰 수 있게 기적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저는 제 가족과 저 자신을 사랑

하는 것 밖에 몰랐습니다.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있구나! 

이런 시련을 겪고 나서 알았습니다. 글로써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! 

당신의 아름다운 뜻과 실천으로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저는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

다. 모진 시련을 뚫고 피어나는 민들레처럼 아이들의 꿈이 홀씨처럼 멀리멀리 퍼지

도록 당신의 뜻을 간직하겠습니다. 당신은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합니다. 곁에 계신

다면 그 따뜻한 손 꼭 잡아보고 싶습니다. 

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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